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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RS, 파소 푼도 거룩한 십자가 관구  

 

출 생: 1962년 12월 16일 RS, 오소리오, 마키네 

서 원: 1990년 1월 25일 RS, 파소 푼도 

사 망: 2024년 9월 30일 파소 푼도 클리니카스 병원  

매 장: 2024년 10월 1일 파소 푼도 산타 크루즈 묘지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3) 

안젤로 발라딘과 코로나 카타리나 코발스키 발라딘 사이에서 12 남매 중 아홉째로 태어난 

루시아 발라딘은 농가에서 자라났다. 어린 시절부터 루시아는 가족 안에서 신앙심을 다졌다. 

본당 공동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적 독서에서 영감을 얻곤 했다.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동안 교리교사는 성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수녀들의 사도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 순간 루시아는 자신의 삶을 형제자매들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소명을 느꼈다. 성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사제, 수녀 및 다른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대화와 성찰, 기도를 통해 

루시아는 이 성소가, 특히 복음화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988년 2월 12일, 26세의 나이에 파소 푼도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 수련소에 입회했다.  

루시아 마리아 수녀는 교육학과 학교 행정학을 졸업하고 회계 기술사를 취득한 후, 생애 첫 

13년을 교육에 헌신하며 노틀담 학교에서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분과 조정자로서, 때로는 

교장으로서 활동했다. 동시에 본당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수녀는 교리교사로서, 

전례팀의 일원으로서 열정과 기쁨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2005 년 초, 루시아 마리아 수녀는 여러 노틀담 병원과 학교의 회계 담당자가 되어 인사, 

유지보수, 기타 일반 서비스를 조율했다. 수녀는 정확하고 충실하며 대단히 헌신적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했다. 수녀는 자신의 일을 매우 즐겼고 모든 성취에 대해 기뻐했다. 

때때로 그룹에 통합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기도와 함께 매일 주님께 "예"라고 새롭게 응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다.  

루시아 마리아 수녀가 9월 30일 6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수녀는 회복 불가능한 암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했지만, 입원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루시아 마리아 수녀를 보상하시고 

기쁨과 영생을 주시기를. 


